
도서관 정보

총균쇠 판데믹

도서발굴단 추천도서

[코로나19] 인류 vs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불안감이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 요즘이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코로나19 예방 수칙 잘 실천해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전염병 확산을 

막고 질병을 극복해 온 인류의 역사와 기록을 담은 책들을 소개한다.

출처 도서발굴단 포스트

도서발굴단이란?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 재래드 다이아몬드 저자 소니아 샤출판 문학사상사 출판 나눔의 집

감염된 독서 : 질병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

저자 최영화 출판 글항아리

책소개

질병과 세균은 문명이 발전하듯 ‘자연선택’을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세균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인간으로 새로운 숙주를 찾아 이동하면서 아직까지도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예시로 들면서 세균이 어떤 질병을 

유발하고 어떤 과정으로 소멸해 가는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질병은 어떻게 그 역

사를 이어가고 있는지 과정을 서술하였다. 세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하지만 이 책

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다양한 문

명을 문화인류학적 관점, 생물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낸 책이다. 

책소개

채식주의자인 저자가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을 포함하여 대유행병이 어떻게 발생하

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 사스와 에볼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19에 이르기

까지 인류는 어떻게 전염병을 맞이하고 이겨냈는지 서술하였다. 실제 최근까지 일어

났던 전염병을 다루고 있어 더 살갑게 와 닿는다.

*‘판데믹’이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을 일컫는 용어이다.

책소개

감염내과 최영화 교수의 독서 에세이. 의사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염병과 관련된 문학을 소개한다. 저자는 문학 속에 등장하는 다양

한 전염병을 읽어내어 인류를 위협해 온 질병의 역사와 기록을 담담하게 전한

다. 이 책은 페스트, 콜레라, 말라리아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사의 경계에 서 있

는 문학 속 인물들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의

사의 따뜻한 문장도 발견할 수 있다. . 

책속 한줄

“그리하여 인간과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병원체들은 점점 더 격화되는 진화적 경쟁 

관계 속에서 서로 옴짝달싹 못 하게 되었다. 패배의 대가는 어느 한쪽의 죽음이며 

자연선택이 심판을 맡고 있다.”

책속 한줄

“새로운 병원체들이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정치적 분열을 이용하는 방식

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것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최후

의 수단이 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수단일 것이다.”

책속 한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문장 중에 ‘문학은 인간 곤경의 기록이다’라는 가오싱젠의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던지요. 인간이 겪는 곤경 중에 ‘병’이라는 것을 

늘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 곤경의 기록이 문학이라면 또 인간이 겪는 

곤경 중 하나가 병이라면 문학 속에는 얼마나 많은 병이 인간 곤경의 흔적으로 

들어가 있겠는가? 정말 그렇더군요. 책들 속에는 저를 힘겹게도 하고 뿌듯하게

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으니, 의사라서 어쨌든 그

런 사연, 그런 병들이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제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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